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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04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05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06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07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08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09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11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